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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종합결론

8.1 개 요

청도천2교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8k지점에 위치하며 국도25호선 및 청도천을 횡

단하고 있는 6경간으로 시공된 Steel Box Girder 교량이다. 본 과업은 청도천2교의 준공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이며, 시공자료 분석을 포함, 현장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안

전성평가 등을 통한 종합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2 대구방향

가. 현장조사, 시험 및 상태평가 결과

○ 바닥판하면은 균열 및 백태가 일부 조사되었으나 습윤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로 확인되

어 방수층의 기능성은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며, 바닥판 측면에 발생한 백태는 바닥판과 

방호벽의 시공이음부 불연속면으로 노면수가 유입되어 백태가 발생되므로 접합부에 실

란트 마감이 요구된다.

○ 거더 및 가로보에 발생한 도장손상은 강재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내구성 확보 차원에

서 도장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부구조에 발생된 균열은 패턴 및 양상, 발생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해 발생된 

손상이 아닌 재료적, 시공적 특성에 의해 발생된 비구조적인 손상으로 판단된다. 보수부 

재손상의 경우 보수상태가 미흡하거나, 균열의 진행성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시행되어 재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보수된 균열들은 손상의 진전이 없는 상

태로 확인되어 현재 균열의 진행성은 수렴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균열보수를 실시하여도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는 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xp.J1(A1)과 Exp.J2(P3)는 미세 망상균열이 후타

재 전체에 발생되어 파손으로의 진전 여부에 대해 주의관찰이 요구된다.

○ 교면포장에 발생된 포장손상은 주행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현재와 같이 지속적

인 유지보수 및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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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배수시설의 기능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호벽은 교량의 주요부재는 아니나 금번 진단시 조사된 다수의 균열 및 백태는 미관성

을 저하시키고 운전자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에 보수조치를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콘크리트 내구성조사결과,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배근상태, 탄산화, 염화물함유량 등의 

시험항목에 대해서 제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다.

○ 강재 내구성조사 결과, 주부재인 강박스 거더의 맞대기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탐상시험 

결과는 1급(양호)으로 확인되어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 상태평가결과, 공용 경과에 따른 손상이 일부 추가 조사되었으나, 구조적인 손상의 발생

은 없는 상태였으며, 내구성증진을 위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B(0.189)”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나. 안전성평가 결과

○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토결과, 바닥판 및 거더의 최소 안전율은 1.131, 하부구조의 

최소 안전율은 2.649로 평가되었으며, 기본내하력은 설계활하중인 DB(DL)-24를 상회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결 언

○ 청도천2교(대구)는 약 10년의 공용기간이 경과한 교량시설물로 외관조사 및 내구성조사

를 이용한 상태평가 결과와 구조안전성검토를 이용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등

급을 산정한 결과, 『B등급(양호)』로 평가되었다.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차원에서 우선

보수가 요구되는 손상이 일부 있으나,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태이

며, 제시된 바와 같이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1등교(DB-24,

DL-24)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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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부산방향

가. 현장조사, 시험 및 상태평가 결과

○ 바닥판하면은 전차 점검 이후 균열 및 백태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

가로 조사된 백태는 습윤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였으며, 백태가 발생한 주변 균열이나 거

더 내부에 누수흔적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방수층의 기능성은 경미하게 저하되었으나,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백태 및 누수흔적과 같은 손상에 대

해 주의관찰이 요구되며, 향후 점검시 다수의 백태 및 누수가 조사될 경우에는 방수층의 

재시공과 연계하여 균열보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거더 및 가로보에 발생한 도장손상은 강재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내구성 확보 차원에

서 도장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부구조에 발생된 균열은 패턴 및 양상, 발생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해 발생된 

손상이 아닌 재료적, 시공적 특성에 의해 발생된 비구조적인 손상으로 판단된다. 보수부 

재손상의 경우 보수상태가 미흡하거나, 균열의 진행성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시행되어 재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보수된 균열들은 손상의 진전이 없는 상

태로 확인되어 현재 균열의 진행성은 수렴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균열보수를 실시하여도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는 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xp.J1(A1)과 Exp.J2(P3)는 미세 망상균열이 후타

재 전체에 발생되어 파손으로의 진전 여부에 대해 주의관찰이 요구된다.

○ Exp.J1(A1) 및 Exp.J2(P3)은 온도 상승에 따른 신장여유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

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의관찰이 요구된다.

○ 교면포장에 발생된 포장손상은 주행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현재와 같이 지속적

인 유지보수 및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 배수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배수시설의 기능상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S1에 발생한 배수관 지지대 탈락은 교량 하부로 낙하시 국도 25호

선을 통과하는 주행차량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보수가 요구된다.

○ 방호벽은 교량의 주요부재는 아니나 금번 진단시 조사된 다수의 균열 및 백태는 미관성

을 저하시키고 운전자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에 보수조치를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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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내구성조사결과,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배근상태, 탄산화, 염화물함유량 등의 

시험항목에 대해서 제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다.

○ 강재 내구성조사 결과, 주부재인 강박스 거더의 맞대기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탐상시험 

결과는 1급(양호)으로 확인되어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 상태평가결과, 공용 경과에 따른 손상이 일부 추가 조사되었으나, 구조적인 손상의 발생

은 없는 상태였으며, 내구성증진을 위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B(0.180)”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나. 안전성평가 결과

○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토결과, 바닥판 및 거더의 최소 안전율은 1.131, 하부구조의 

최소 안전율은 2.814로 평가되었으며, 기본내하력은 설계활하중인 DB(DL)-24를 상회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결 언

○ 청도천2교(부산)는 약 10년의 공용기간이 경과한 교량시설물로 외관조사 및 내구성조사

를 이용한 상태평가 결과와 구조안전성검토를 이용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등

급을 산정한 결과, 『B등급(양호)』로 평가되었다.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차원에서 우선

보수가 요구되는 손상이 일부 있으나,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태이

며, 제시된 바와 같이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1등교(DB-24,

DL-24)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